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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사랑의 본질

작성일: 2010. 03. 19. (금) 새벽 05:25 ~ 05:46
작성자: 김효정 서울 기쁨교회 평화 의료 선교부 

2010. 3. 19. 새벽기도 중
[ 저의 책임 분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혼자서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까 어쩔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이 가장 부담 없고 확실하게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께 ‘너무 사소한 일이긴 하지만 부탁드립니
다.’말씀 드렸을 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

* 예수님 말씀 *

내 사랑하는 이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부탁하여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의논하기 전에 
아주 사소한 것도 다 먼저 나에게 부탁하여라.

그것을 이루어 주는 것이 내 기쁨이다.
아주 사소한 것도 먼저 나에게. 알겠지?

모든 것의 문이 내가 되어야 한다.
너의 행함의 모든 것도 
너의 말의 모든 말 속에도
너의 생각 속에도 
오직 내가 시작하여 결과에 이르러야 
뜻이 이루어진다.

너와 나의 사랑의 뜻.
나는 너의 모든 것에 
동행하기를 진정 원한다.
내 사랑은 절대적인 집착이다, 절대적인 동행이다.
모든 순간 오직 나와 함께이다.

( 주님. 바로 이러한 심정을 저를 비롯한 인생들이 잘 모르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 ‘소유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은 1 퍼센트도 
누구와 나눌 수 없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는다.

내 사랑은 100 퍼센트 
완전한 ‘나만의 사랑’이다.
1 퍼센트의 그 간격만큼 
흑암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이 타락된 이후의 법칙이 되어버렸다. 

그러하니 나는 100퍼센트의 사랑으로 너에게 다가간다.
너가 나를 완전히 사랑하면 
완전한 사랑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내 사랑을 인정하여라.
새로운 하늘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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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사랑이여.
너를 향한 내 사랑의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아느냐?

너의 선조, 
너의 오래전 선조 때부터 
너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너의 가문을 만들었다.
오랜 세월이 정성이 되어서 
너를 지은바 되고 길러진바 되기에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섭리를 만난 이후의 수십 년 동안만의 사랑이 아니다.

사랑을 목적하여 
너를 창조하였다는 
나의 말을 진정 깨닫고 
오늘날 너는 나의 신부로 
온전해져야 한다.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추도록 하여라.
내가 함께 하여 너를 변화시킬 것이며 
내 사랑으로 내 사랑 안에 거하게 할 것이다. 
영원히.
너를 향한 내 사랑의 고백은 끝이 없다.

신의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변함없는 사랑이다.
변할 수 없는 사랑이다.
완전한 정열의 사랑이다.
불꽃같은 뜨거운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너를 덮으니 
너는 내 속에 거하여야 한다.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내 곁을 잠시도 떠나지 마라.
나는 한순간도 너를 잊지 않는다.
나만큼 너를 사랑하는 자 없다.
오직 나만이 너의 사랑이로다.
나와 같은 사랑으로, 
너도 나에게 다가와야 한다.


